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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수도권

산책�1시간,�내�손에�반딧불이�30마리…한밤중�‘빛의�정원’

등록�:2021-09-19�19:06 수정�:2021-09-19�23:27

[현장]�파주�마정들판�늦반딧불이�‘환상�비행’�

‘형설지공’�사자성어�생길�만큼�흔한�곤충에서

오염으로�서식지�파괴…한국엔�8종만�남아

임진강�유역�DMZ�일원에�4종�서식�확인

탐사�학생·주민들�“생명의�신비…감동”�탄성

“반딧불이�보러�멀리�남쪽�지방까지�갈�필요가�없겠네요.”

지난�15일�오후�8시께�어둠이�짙게�내린�경기�파주시�문산읍�마정리�들판.�반딧불이가�불을�밝힌�채

하자�여기저기서�탄성이�터져나왔다.�현장을�안내한�마정2리�주민인�노

현기�‘임진강~DMZ�생태보전�시민대책위원회’�집행위원장은�“밤하늘을

반짝이며�나는�반딧불이를�보려고�많은�돈과�시간을�들여�멀리�여행을

가는데,�서울에서�1시간�거리인�파주�접경지에도�반딧불이를�볼�수�있는

곳이�많다”고�말했다.

파주환경운동연합�회원들과�문산수억고�환경동아리� ‘해바라기’의�학생·

교사�등�10여명의�탐사단은�이날�오후�7시30분~8시30분까지�약�1시간

동안�늦반딧불이�30여�마리를�관찰했다.�간주연�파주환경운동연합�활동

가는�“요즘�볼�수�있는�늦반딧불이는�일몰�후�1시간�동안�활동하며�약�2주간�나타나는데�절정기는�3~4일에�불과하다”며

“2~3일�전만�해도�100여마리가�관찰됐는데�오늘은�날씨가�서늘한�탓인지�개체수가�많이�줄었다”고�설명했다.

닳고 닳은 관절, '주사,수술없이'
연골 채워주는 [이것]

늦반딧불이가�손바닥�안에서�빛을�발하고�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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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똥벌레라고도�불리는�반딧불이는�세계적으로�2천여종이�있으며�우리나라에는�8종이�기록되어�있다.�가장�쉽게�볼�수

있는�애반딧불이,�운문산반딧불이(파파리반딧불이)는�모내기철인�5~6월�한밤중에�활동하며,�늦반딧불이는�추수�직전인

가을철�초저녁에�활동한다.�꽃반딧불이는�발광기가�퇴화되어�흔적만�남은�채�낮에�활동하는�종으로�매우�귀하다.�야광�곤

충인�반딧불이는�몸이�검고�앞가슴등판은�오렌지빛을�띠며,�연한�노란색인�배마디�끝부분에�빛을�내는�발광세포가�있다.

예전에는�반딧불이와�눈�빛으로�글을�읽으며�공을�쌓는다는�의미의�‘형설지공’(螢雪之功)이란�말이�있듯�흔한�곤충이었

다.�하지만�하천�오염과�시멘트�농수로�설치�등의�영향으로�서식지가�파괴돼�개체수가�급격히�줄어들었다.�정부는�전북

무주�일대�반딧불이와�서식지를�천연기념물�322호로�지정해�보호하고�있다.�반딧불이는�또�야간에�불빛으로�짝을�찾기

때문에�인공조명이�넘쳐나는�도시�주변에서는�살�수�없다.�수컷이�불을�켠�채로�하늘을�날면�풀숲에�있는�암컷이�빛을�내

어�신호를�보내�짝짓기를�하기�때문이다.

늦반딧불이.

경기�파주시�문산수억고�환경동아리인�‘해바라기’의�교사와�학생들이�지난�15일�저녁�문산읍�마정리�들판에서�반딧불이

탐사활동을�하고�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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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환경운동연합�임진강·DMZ습지생태조사단과�곤충학자인�정부희�박사의�합동조사�결과,�파주�DMZ�일원에는�늦반

딧불이,�꽃반딧불이,�애반딧불이,�파파리반딧불이�등�총�4종의�반딧불이가�있다.�특히�민간인통제구역(민통선)�안쪽인

해마루촌�앞�임진강�수변�논둑길과�덕진산성�아래�임진강변,�민통선�밖�마정리와�문산천,�눌노천�주변에�많은�개체수가

서식하는�것으로�확인됐다.

이날�반딧불이�탐사에�참여한�문산수억고�2학년�김승유(17)·구민제(16)씨는�“7월에�같은�장소에서�반딧불이�애벌레를

봤을�때는�좀�징그러웠는데�두달�만에�아름답게�나는�모습을�보니�마치�다른�곤충인�것처럼�생명의�신비함이�느껴진다.

오랫동안�많은�사람들이�보고�느낄�수�있도록�서식환경이�잘�보전되었으면�좋겠다”고�말했다.�‘해바라기’�부회장인�송서

영(17)씨는�“7월에�왔을�때는�멸종위기종인�수원청개구리의�울음소리도�들었는데�이번에�반딧불이�나는�모습까지�직접

보니�너무�감동적이다”고�했다.�김홍수�환경동아리�지도교사는�“내년에�코로나�상황이�좋아지면�마정�들판에서�학생·주

민이�함께�작은�반딧불이�축제를�열어�감동을�나누고�싶다”고�말했다.

파주/글·사진�박경만�기자�mania@hani.co.kr

노현기�‘임진강~DMZ�생태보전�시민대책위원회’�집행위원장(왼쪽)이�지난�15일�오후�8시께�경기�파주시�문산읍�마정

리�들판에서�반딧불이에�대한�설명을�하고�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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